
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①새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기업역량 강화

 새정부는 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대전환’, ‘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’ 정책 기조

- (RE100 산단 조성) 수출 제조기업의 RE100 지원, 지역산업의 성장 거점化

- (에너지고속도로 건설) 

- (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)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, 전력다소비기업의 지역 유치로 지역균형발전

[ RE100산단 관련보도 ] [ 에너지고속도로(안)]

자료: 민주연구원



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전력시장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기업 운영 부담 가중

- 산업용 전기요금 최근 3년간 총 7차례 인상, ’21년 평균 105.5원/kWh → ’24년 4분기 185.5원/kWh (75.8%↑)

 재생에너지 PPA 진행시 고정 요금으로 전기요금 안정성 확보

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②전기요금 인상으로 재생e 가격 메리트 상승 추세

•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 比 비쌈

- 부가비용으로 10~30원/kwh이 발생

• 재생에너지 조달방안 중 PPA는 고정가인 반면,

전기요금은 상승하기에 요금이 역전되는 Golden Cross 지점 도래
- 전기요금은 지난 20년간 평균 3% 인상
- Golden Cross 지점은 30년 전후로 예상

• 초기 추가 비용 수준과 향후 비용 절감 수준을 고려해,
기업 의사결정 진행
- 비용 절감 > 추가 비용일 경우 재생에너지 구매

• 태양광 자가발전 방식의 실시간 PPA는 전기요금이
가장 비쌀 때 발전량 집중 가능
- 가장 비싼 최대 부하 전기요금을 대체하는 효과

[ 재생에너지PPA VS 전기요금]



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③재생e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

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증대

- ‘30년 배출량 목표는 436.6백만톤(’18년 대비 40% 감축)으로 유지하여 지난 ‘21년 국제사회에

약속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 준수 *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4.11일

- 전기‧열 생산, 제조, 건설, 수송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6% 차지

[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]

에너지

86.8%

폐기물

2.5%
산업공정 7.4%

농업 3.2%

[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]



재생E활용 컨설팅 필요성 ④글로벌 공급망 리스크·수출규제 대응

 RE100의 국제 규범화, ESG 경영 일환 등으로 기업에 대한 재생e 사용 요구 증대

- 유럽의 공급망실사법(24년 시행), 탄소국경조정제도(26년 시행)에 따라 에너지 탈탄소화 요구도 높아져

- 기후정보공시 흐름도 강화되는 추세 공급망 기업들도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관리하고 감축해야



재생E활용 컨설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

현장진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방법에 따른 비용 편익과 온실가스감축 분석결과를 제공

가장 비용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 제시 (전기요금 절감 + 온실가스 감축 + 규제 대응)


